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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일 기자] 코골이로 인한 수면 무호흡증이 암 사망위험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5월20일 미국 위스콘신 의과대학 하비에르 니에토 박사는 “수면 무호흡증에 따른 산소 결핍이 암

사망위험을 최고 5배까지 높일 수 있다”고 발표했다. 이같은 결과는 해당 대학 수면집단연구에 참

가한 1500명을 대상으로 22년간 조사한 결과이다. 


니에토 박사에 따르면 수면 무호흡증은 산소 결핍을 불러오고 이는 다시 부족한 산소를 보충하기

위한 신생혈관 생성으로 이어져 암세포 확산을 촉진시킨다는 것이다. 


수면 중 호흡이 끊기는 빈도에 따른 암 사망위험은 시간당 5∼14.9회가 10%, 15∼29.9회는 2배, 30회

이상은 4.8배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골이는 수면중 상기도의 협착이 생기면서 호흡하려는 노력이 강해질 때 공기의 흐름이 방해를

받아 만들어지는 이상호흡이다. 코를 골다가 호흡이 일시적으로 멎은 후 다시 크게 들여 마시고 코

를 골다가 또 숨이 중단되는 현상이 반복되는 것을 수면무호흡증이라고 한다.수면부호흡증이 10초

이상 지속되거나 시간당 7회 이상 나타나면 위험한 수준이다. 코골이는 비만, 노령, 폐경기 이후의

호르몬 이상 등이 원인으로 알려져 있다.




화이트스타일치과 김준헌 원장(치의학 박사)은 “수면무호흡증은 돌연사까지 일으킬 수 있습니다.

또한 한번 시작된 코골이는 쉽게 그치지 않기 때문에 빠른 치료를 원한다면 수술이 가장 효과적입

니다”라고 말한다.


김 원장은 또 “코골이의 원인을 제공하는 부위를 찾아낸 다음 비강수술이나 인두부 수술, 설부 축소

수술, 두경부 골격수술 등을 통해 코골이를 치료할 수 있습니다. 코골이는 일종의 질병인 만큼 언젠

가는 낫겠지 하는 생각보다는 적극적으로 원인을 찾고 치료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다행히 코골이

의 수술치료는 효과가 좋고 환자의 만족도 또한 높은 편입니다"라고 조언한다. 


한편 심한 코골이가 아니라면 금주와 금연을 하고 체중을 감량을 통해 효과를 볼 수 있다. 좋습니

다. 수면중 구강 내에 코골이 장치를 통해 산소 호흡을 원활하게 하는 방법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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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절기 실종사건!” 이제는 섬머룩을 준비할 때 


▶ 다코타 로즈 화장법, 화장성형에 누구? 훈녀 변신 '충격!' 


▶ ★들의 파격적인 시상식 패션 일상복으로 입기  


▶ 폭스바겐 '파사트 2.0 디젤' 리터당 37km "내가 최고 연비차" 


▶ [스타일 FLY] '훈남, 훈녀'로 만들어 주는 야구장 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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